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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 배포 즉시 배포 2025. 2. 28.(금)

<보도 내용>

□ 2025.2.28.(금) 매일경제 ｢“트럼프 폭풍 韓 첫 직격”... 알루미늄 제품에 

관세 85% 때린다｣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매일경제는 “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에 대해 

미국 정부가 반덤핑,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대원, 가온전선등 국내 금속 

기업들이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로 역할을 했다고 국가단위조치를 내렸다"고 

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동 기사에서 보도하고 있는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 우회수출 조사는 

2023년 10월에 개시된 조사 건으로,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진행되어 

왔으며, 베트남, 캄보디아, 태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실시되었습니다. 

□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을 주로 수출하는 기업은 2개사로 A사

와 B사입니다. A사는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번 반덤핑·상계관세

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. 

□ 그 외 기업은 향후 미국에 동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면 중국산 소재를 

쓰지 않았음을 입증할 시 미국에 반덤핑·상계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습

니다. 

정부는 미국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 우회수출
조사에 있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, 
중국산 소재를 쓰지 않는 우리 기업은 반덤핑·
상계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.



□  정부는 조사과정 중 정부 서한을 미측에 전달하고, 공청회에 참석하여 

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 

 ㅇ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

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갈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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